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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초대의 말씀

세계적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15년 8억7천만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2025년 65세 인구가 20%가 되는 초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인구의 고령화와 환자의 증가는 새로운 세기의 

도전이고 슬기롭게 완화시키고 개선해야 할 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노령화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사전 

관리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2017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의 경우 탄수화물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는 중년에 비하여 

60~80%에 불과하여 심각한 영양섭취 과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영양섭취 불균형은 

면역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되어 결국 질병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 곧 100세에 이르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 할 

추세인 바, 이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100세를 맞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상태의 유지를 위해 식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노인과 환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개인의 유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식단 개발 등에 학계와 

기업계가 관심을 기우릴 때입니다.

이에, 우리 한림원은 인구 고령화와 환자의 영양 결핍 문제를 집어보고 식품, 의∙약학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역할을 조명 해 보고자 ‘건강 100세를 위한 맞춤 식품 필요성과 

개발 방향’을 주제로 제126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련 과학기술계와 

기업체 종사자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우리 함께 닥치고 있는 국가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좋은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 명 철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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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약력

● ● ●

성   명   박 상 철

소   속   전남대학교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67~1973 서울대학교 의예과, 의학과

1973~1975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석사

1975~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8~현 재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2016~2017 DGIST 석좌교수

2013~2015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

2011~2012 가천대학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원장

2006~2010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

2005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2002~2011 서울대학교 노화세포사멸연구센터 센터장

2002~2004 한구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2002 대한생화학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1999~2000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1980~201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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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늙지않기 아프지않기 위한 먹거리의 흐름과 나아갈 길 
● ● ●

박상철

한림원 의약학부 정회원(전남대학교 석좌교수)

인류의 역사는 단 하나의 말로 표현하자면 불로장생 추구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류

는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존재라는 것은 굳이 다윈의 진화론을 거론하지 않

아도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늙지 않고 아프지 않으며 보다 더 오래 살기 위한 불

로장생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다. 이러한 불로장생을 추구하기 위하여 먼저 고려되

어 왔던 것은 무엇보다도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불로초에 대한 욕구였다.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식(食)과 약(藥) 두 가지이다. 식품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그대로 또는 일

련의 요리 방식을 통하여 섭취하는 것이고, 약은 필요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처리하고 조제하

는 것이 기본이다. 불로초 식품으로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수많은 식품들과 특별한 액체 형

태의 물 또는 술이 거론되어 왔으며, 불로장생약으로는 동양에서는 연단술(煉丹術)이 그리고 서

양에서는 연금술(鍊金術)로 발전하여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다. 불로장생에 대한 욕구는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지만 그 형태는 매우 다르게 바뀌었다. 근래에는 건강장

수를 표방하는 먹거리로 바뀌어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신화 속의 불로초 

신화 속에 거론된 불로초들은 대부분 식물이다. 비록 사슴과 거북 그리고 학이 십장생의 요

소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 이들을 식용하여 불로장생을 추구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굳이 동물성식품으로 불로장생

관련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것은 젖과 꿀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찾아갈 때도 바로 젖과 꿀

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불로초로 거론된 식물들은 모두 식용

을 위한 것이고 이들을 먹음으로써 장생을 추구할 수 있음을 희구하게 되었다. 신화상 최초의 

불로초는 길가메쉬 서사시에 나오는 구기자양식물이다. 5000년 인류 최초기록에 등장하는 것

이 바로 불로초에 대한 염원이다. 다음에 등장하는 불로초는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이 먹는 암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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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아 이다. 신들은 올림푸스산에서 이들을 먹고 불로장생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신화 속의 불로장생식품에는 자연산 형태의 불로초만이 아니라 이

를 주스 상태 또는 발효한 술과 같은 액체상의 음식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넥타르와 소마, 그

리고 인도 신화의 감로수이다. 감로수인 아무르타의 어원은 불사의 의미이다. 특히 힌두 신화에

서 비롯되어 불교로 전파된 감로수는 관세음보살과 약사여래가 들고 계시는 호로병이나 약병의 

핵심이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장수하게 해주는 묘법이 감로수이다. 

불로초의 발전: 자연식품에서 인위적 영약으로

액체형태의 불로장생수가 아랍권으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변화되었다. 기독교신앙에서도 생명

수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아랍권에서는 성령을 상징한 신비의 물질이라는 의미의 "al iksir"

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기원하여elixir 어휘가 비롯되었다. 스콧트랜드 위스키의 명칭은 uisce 

beatha (생명수)에서 나왔고, 페르샤에서도 Aab-i-Hayat (생명의물), 무슬림에서는

Chashma-i-Kausar (천국 관용의 물), 인도에서는 Amrit Ras (불멸의 물), Soma Ras (달의 

물) 등으로 불리며 전승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로장생에 관한 음식이나 약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영약(elixir)이 통용되게 되었다. 이후 생명수의 일환으로 술이 제기되었다. 술에 대한 

학술적인 논란의 시작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식품의 발효와 부패 과정을 성숙과 죽음으

로 비유하였으며, 발효과정에서 물질의 본질이 승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4원소인 물, 불, 

흙, 공기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 제5원소(quinta essentia)인 영(靈, spirit, spiritus)을 받아 

차원이 다른 형태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영을 지닌 상태의 술은 사람에게 접신하여 

기분을 고양하고 고통을 잊고 환희를 맞보게 해주고, 평소와는 전연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해버

린다고 하였다. 반면 동양에서는 술을 통한 접신을 존중하여 모든 제례에서 술을 올리는 헌작

(獻酌) 절차를 중시하였으며, 술을 마시는 예의를 크게 강조하여 다양한 주법(酒法)이 등장하였

다. 한편 도교에서 비롯된 신선사상에서는 음주를 통한 일탈을 강조하였고, 애주가들의 술에 의

한 다양한 실수에 대하여 정상적 인간 상태가 아닌 접신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간주하고 이를 

관용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술에 대한 특별한 개념은 모든 약초를 술에 담아 두

면 유효한 성분이 추출되어 생명현상을 보완하는 약주(藥酒)가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민

속적으로 오랫동안 술에 약초나 특정 동물을 장기간 보존하여 추출한 술들이 특별한 효력을 가

질 것으로 기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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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속 불로초의 현대적 해석

신화 속에서 거론되고 있는 불로초 과일에는 사과, 복숭아 이외에도 살구, 구기자, 귤, 포도, 

석류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중동지역과 지중해지역의 특산품들로 우선 색채가 강하고 과즙이 

충만한 과일들이다. 이 과일 껍질의 빨강, 노랑, 보라 등의 강한 색깔에는 안토시아닌을 포함한 

식물성의 다양한 항산화능, 발암억제능, 과산화물제거능 등이 확인되었고, 이들 과일의 충분한 

육즙은 중동의 건조지역에서 수분과 영양소 공급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과학적으로 해석되고 있

다. 직감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붉은 색에서 생명력을 느꼈고 그 효과의 연장선상에서 

높은 신뢰를 가져왔다고 본다. 반면 동양권 특히 중국에서는 복숭아가 그 붉은색과 인체의 특정

부위를 닮은 형태적 특성에서 대표적 불로장생 과일로 등장하였다. 실제 복숭아는 자체가 함유

한 소량의 시안화물로 인하여 항암, 항염증과 혈액순환개선기능이 설명되고 있으며, 비타민이 

풍부하고 아미노산 중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특별히 높음이 밝혀졌다. 특히 복숭아의 잎은 여러 

민족의 민속처방에 이용되어왔으며, 열매 가지 잎 모두 벽사(僻邪)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

았다. 이에 덧붙여 특별히 주목받아 온 영지(靈芝)버섯은 면역능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다른 버섯들과 달리 견고하고 특이한 형태로 자라는 영지의 생태에 고대

인들은 불로장생의 의미를 부여하여 왔다. 이와 같이 불로초로 거론되어온 식물들은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서 오래 산다는 것과 이를 용이하게 식품화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령스러운 

태양의 정기를 가득 받아 강한 붉은 색을 띄고 있는 열매라는 점 등이 선택되게 된 계기라고 

보며 여기에 수많은 신화가 뒤얽혀 그 효능이 강조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신화시대부터 야채류

의 일년생적인 생태보다는 태양을 축으로 하는 자연이 다년간 응집되어 있다고 보는 과일류에 

대한 효능의 전설이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 최고의 장수식단으로 거론되는 지중해식단에서는 

포도, 오렌지, 올리브, 토마토 등이, 오키나와 식단에서는 보라색고구마, 고야(여주), 시콰사

(shikwasa, 귤종류) 등의 다양한 과일의 섭취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과일 섭취시 중요

한 점은 유효하다고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많은 성분들이 과육보다는 과일의 껍질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일을 깍아 먹기보다는 잘 씻어서 껍질째 먹기를 권장하고 있다.

불로장생술로의 전환: 질 탐구보다 양 조절 우선 

선사시대부터 생명연장을 희구해온 인류에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불로장생술의 기본은 불로

초로 기대되는 특정 식품의 집중적 섭취였으나 그 효용에 대하여 경험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

면서 오히려 불로초의 질적 문제보다 식이섭취의 양적 문제가 더 중요하리라는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유한부유층과 권력층에게는 식품의 종류나 질보다도 과식과 

운동부족 등이 수명과 건강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자각하게 되면서, 그 이후 소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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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로장생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소식에는 섭취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식이 의미의 소식

(小食)과 정제하지 않은 식이를 섭취하자는 소식(素食)의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식단에 의한 수

명연장효과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이 모두 추구되고 있다. 

본격적인 식이제한 소식의 건강효과는 베니스의 코르나로 (Luigi Cornaro, 1467-1566)에 

의해서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소식한 결과 100세를 넘게 살았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

로 “절제된 삶에 대하여(Discorsi della vita sobria)”라는 저술을 통해 매일 소량의 식품과 적

량의 포도주를 제한적으로 섭취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유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최초로 음

식물의 구체적 양적 조절 개념을 소개하여, 그의 주장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인의 건강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개념이 과학적으로 구명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 코넬 대학의 맥케이

(Clive McCay)가 실험동물에게 식이제한을 시켜 수명을 거의 두 배 이상 연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함으로써 식이제한의 수명연장 효과가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이러

한 실험이 실제로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인간에 대한 식이제한이 적용된 사례들을 무수히 발

견할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시 덴마크의 경우, 전시로 인하여 덴마크인 들은 2년동안 정부의 

철저한 식량제한 배급통제를 받았으나 놀라운 결과는 평시보다 덴마크인들의 사망률이 34%나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비슷하게 제2차세계대전시 근 4년동안 내내 식량배급을 철저

하게 제한통제 받은 노르웨이 오슬로 주민들의 사망율이 전쟁 전에 비하여 30%나 감소하였다

는 결과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식이제한이 인체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향적 연구가 아닌 전향적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식이제한이 건

강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추진되어왔다. 미국 NIA(국립노화 연구소)가 

주관하여 추진한 CALERIE (장기간 식이제한의 종합분석)프로젝트와 절식자협회가 추진한 

CRON(적절영양식이제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인간에서의 연구성과의 객관성과 엄밀한 분석

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영장류를 대상으로 소식의 수명연장효과 실험을 20년이상 지속한 

결과가 보고되어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지만 결과가 차이가 있었다. 

UW(Univ of Wisconsin)의 결과는 소식의 수명연장효과를 보고한 반면, NIA연구 결과에서는 

소식의 수명연장효과가 없다고 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다만 NIA 연구결과가 수명연장효

과는 보이지 않았어도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는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소식의 

효과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면서도 연령에 따른 또는 소식의 방법에 따른 효과

의 차이와 소식으로 인한 생활상 및 건강상의 문제점들도 거론되면서 단순 식이제한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일부 유행하고 있는 구석기식단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구석기 식단은 팔레오 다

이어트(paleo diet)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백만 년 전 원시인과 비교할 때 현대인들의 유전적 

및 신체생리 구조가 크게 바뀐 것이 없지만 인류는 농업혁신과 산업혁명으로 식단의 재료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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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방법에 있어 현저하게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인류가 본질적인 적응을 하지 못해 많

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인류식단의 원초인 팔레오 다이어트의 효용에 대

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팔레오 다이어트는 수렵-채취인 다이어트, 동굴인 다이어트, 석기

시대 다이어트 등으로 불리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팔레오 다이어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팔레오 다이어트의 가정 자체에 오류가 있으며, 인류가 농업혁명 이후의 급진적 식단 변

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 있다. 구석기시대인이 현대 사회에

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오로지 그들이 병이 걸릴 만큼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문이다. 실제 수렵-채취 생활을 하는 원시 부족을 연구했으나 남아프리카 그위

(Gwi)족은 동물성 칼로리 섭취가 25%에 불과한 반면 알래스카 누나미우트 (Nunamiut)족은 

99%에 달하는 등 차이가 크다며, 팔레오 다이어트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대 

풍요사회에서 식품과 영양의 과잉섭취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반발적으로 구석기식단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파급되고 있다. 

불로장생식단에서 건강장수식단으로 전환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나 일반 가정에서 일상으로 섭취하는 식생활에 큰 변화가 초

래되었다. 급증하는 여행자와 이동하는 인간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시스템도 규모가 커져가면

서 음식의 질과 위생의 문제들이 크게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18세기 파리의 

음식업자인 Boulanger가 Bouillon이라는 식당을 열었고 그는 이곳에서 위생적인 개인 식탁과 

메뉴를 제공하였고 특히 쇠고기와 달걀을 주재료로 한 수프를 개발하여 restaurants이라고 하

였다. 이 의미는 restoratives로 회복제라는 의미였다. 즉 재료와 조리법 및 위생 상태의 혁신

을 가져온 대중식당의 등장이었다. 이후 이러한 식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생체기능회복

을 표방하는 건강식품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개발되었다. 당시 개인 요리사가 없고 보건 상태가 

열악하였던 상황에서 건강을 위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대중 식당의 등장은 획기적으로 식품산업

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후 식품을 통한 불로장생을 추구한 일부 부유층 유한계급이 아닌 

일반 대중들에게도 건강장수를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식품산업의 보

편화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데도 방편으로 이용되었으며 전체적 건강

증진 목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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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장생 식단 전환점: 개인적 불로장생에서 집단의 건강장수로

인간이 불로장생을 추구하면서 어떤 특정 음식을 상용함으로써 장수를 이룰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신화시대부터 단편적으로 거론되는 이런저런 식품이 현대에 이르

러 과학적으로 일부 좋은 효과가 해명되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먹어야 하

는 일용 식품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함은 분명하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식

단의 개발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으며 금욕주의자들을 비롯한 종교적 영향은 물론 여러 

가지 생활패턴 개선과 더불어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Kellogg를 비롯한 식단은 미국을 중심으

로 건강식으로 크게 붐을 일으켰으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장수식단으로는 만족할만한 결론

을 맺지 못하였다. 

장수지역의 전통식단 부각

건강장수식단의 개념을 특정한 단일 식품의 재료보다는 지역의 전통적 상용식단에 더 큰 의

미를 두고 지역주민의 장수도와 상관관계를 조사 연구해 온 결과 지중해식단, 그린랜드식단, 오

키나와식단 등이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전통 식단의 건강효과에 대한 연구결

과들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지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대단위 지역연구들을 

통하여 나온 결과들은 신뢰도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식단은 생활습관변경을 통하여 얼

마든지 보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지중해식단

지중해식단이 특별하게 각광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Seven Countries Study가 효시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네소타대학 식품영양팀이 주도하여 1955년도에 세계 최초로 시작한 다국적 

식품영양 비교연구로 여러 나라의 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

의 일차 목표는 서구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높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저하시키기 위

하여 지역주민의 식단을 비교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있었다. 그 무렵 콜레스테롤의 생

화학 성상이 밝혀졌고 이 성분이 동맥경화의 주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구체화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국, 핀랜드, 네델란드,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그리고 일본 등 

7개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에서 마을들을 선택하여 사오십대 전 주민을 종적 관찰하여 그 결과

를 1970년에 보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40년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다. 7개국조사연구의 성

과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학계는 의외의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우선 모든 원인에 의한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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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그리스였고, 다음으로 이탈리아, 네델란드, 일본 등의 순서였다. 특

히 심혈관 질환 사망율,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및 암 사망률이 모두 대동소이하게 그리스, 이

탈리아가 월등하게 낮아 그 원인분석에 집중하였다. 이후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식단을 

총체적으로 지중해식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고, 식단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조사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린랜드 식단

1970년대 덴마크 오덴사 의과대학의 Dyerberg는 덴마크 통치령인 그린랜드의 보건소로 파

견되어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게 되었다. 그는 지역주민인 이누이트인 들에게는 심혈관 질환

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원인이 이들의 식생활에 있음을 직감하였다. 이누이트인은 

육류섭취가 없는 대신 생선과 물개 등을 주로 먹고 반면 채소섭취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을 주목하였다. 그린랜드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인과 덴마크에 이주해 사는 이누이트인의 건강

상태를 비교하고, 육류 섭취하는 덴마크인과 어류 섭취하는 그린랜드 주민의 질병패턴 비교, 심

혈관 질환 환자와 정상인의 혈액 소견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어류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밝히게 되었다. 어유에서 발견된 PUFA는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였다. 특히 DHA와 EPA는 체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지방산이

라고 하여 반드시 밖에서 섭취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어류 섭취의 당위성이 있다. 반면 육류에

서 나오는 PUFA는 주로 오메가6 지방산으로 오메가3 지방산과는 반대적인 부정적 기능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 제한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사람들이 먹는 지방산

의 오메가6 지방산/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새삼 주목 받게 되었다.

오키나와 식단

1990년대 오키나와가 세계 최고 장수지역으로 부각되면서 그 지역주민의 생활습관과 식생활

에 대한 연구가 큰 주목을 받아왔다. 기본적으로 오키나와 식단이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노화방지의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식이제한에 의한 소식효과가 동물실험들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을 때로서 이 무렵 실제 인간의 사례로 오키나와 주민의 총칼로리 섭취가 미국인의 평균 섭

취열량의 60-70%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식의 장수효

과를 논의할 때마다 오키나와의 소식 식습관은 거론될 수 밖에 없는 좋은 사례였다. 아울러 오

키나와 주민이 상용한 여러 가지 식재료 중에서 보라색고구마, 시콰사, 고야(여주) 등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 두부를 즐기고 곤부를 비롯한 해조류를 선호하는 식단의 효과가 과학적 측면

에서 해석되면서 그 식단의 장점이 강조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 주민들은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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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호하는데 반드시 삶고 찌는 방법으로 조리한다는 점에서 같은 동물식이라도 전통적 조리

방법으로 지방을 최소화하여 섭취한다는 점에서 그 건강성이 부각되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

로 생선이나 육류를 요리하는 과정에서 굽는 조리가 없고, 주로 재료를 신선하게 또는 삶거나 

찌는 방식의 요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백세인 연구를 통한 한국전통식단의 위상 제고

우리나라 백세인 연구과정에서도 장수지역을 군 단위에서 면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해 나가던 

중 장수마을과 비장수마을의 식생활패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 특별한 식품을 발견하였다. 

바로 들깻잎의 소비량이었다. 들깻잎은 날로도 먹지만 절인 형태로도 즐겨먹는 것인데 이 들깻

잎 소비량이 장수마을주민들이 비장수마을 주민들에 비하여 훨씬 더 높았다. 들깻잎의 효용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들깨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의 중요한 공급원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들깨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식용으로 재배되어온 대표적인 전통식품이라는 점이 흥미롭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들깨가 큰 기여를 하였으리라 평가하지 않

을 수 없다. 또 다른 발견은 우리 전통식단의 보완성이었다. 전통식단의 주 메뉴가 밥, 국, 김

치, 나물, 젓갈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육류가 부족하다. 따라서 영양학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였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타민B12의 부족이었다. 비타민B12는 식물

성식품에는 없고 동물성식품에만 있기 때문에 순수 채식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비타민B12는 조혈기능 뿐 아니라, 뇌신경퇴하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방지함에 매우 중요하다

고 알려져 노인들에게 반드시 보강해주어야 하는 영양소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유에 비타민B12를 강화하여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영

양조사에서 우리나라 백세인의 혈중 비타민B12농도는 정상이었다. 오히려 육류를 먹는 서양의 

백세인보다 높게 나와 당황하였다. 비타민은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 

식품 중에서 비타민B12 급원이 무엇일까 조사하던 중 뜻밖의 결과를 얻었다. 바로 된장, 청국

장, 고추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이었다. 원재료인 콩이나 두부, 야채 상태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비타민B12가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것이었다. 기본 재료에는 없던 영양소가 발효과정 

즉 삭힘의 과정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전통식품을 장수식품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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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et의 차별적 장점

장수인의 장수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통식단의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단을 다른 세계적 전통식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해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전통식단을 

K-diet라고 명명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에 부응하여 우리 식단을 K-diet로 통일하고자 한다. 

대표적 장수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식단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높고, 채소는 신선한 채

소를 많이 먹으며, 해산물을 많이 먹고, 올리브오일과 와인을 많이 소비하며, 페타치즈를 많이 

먹으며, 통밀 빵을 주로 먹고 있다. 반면 우리 K-diet에서는 과일 소비가 적었고 주로 채소위

주였으며, 채소도 신선한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데치거나 무친 나물 또는 김치 형식으로 섭취하

였으며, 해산물로는 생선 일부와 미역, 김 같은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였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을, 술은 막걸리를 먹고,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과 쌀밥을 먹어왔다. 이와 같이 외견

상 전혀 다른 식단이지만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과일 섭

취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채소에는 돌연변이 억제능과 항산화능이 충분히 들어있으며, 더

욱 데친 채소는 용량이 크게 축소되어 훨씬 많은 양의 채소 섭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

점이 있다. 아울러 미역이나 김 등의 해조류에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있고, 막걸리와 들기름 

참기름의 특별한 효능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발효식품이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많은 영양소가 K-diet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K-diet의 식재료와 재료 방법의 과학성이 부각되면서 우리 전통식단의 장

수식품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발효식품의 전통성과 건강성

남도식품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발효식품이 발달하여 풍부한 풍미를 내는 음식이 다양하

기 때문이다. 식품을 보존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효된 

식품을 인류가 알게 되어 다양한 종류의 발효식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발효의 중요성은 술의 기

원을 논의하면서 이미 거론되었다. 발효의 의미를 물질의 변화로 보고 이 중에서 바로 접신의 

과정, 즉 식품이 영(靈, spirit)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

으로 장을 담을 때, 된장을 쑬 때 모두 몸을 정갈하게 하고 날짜를 잡아 조앙신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다. 이제는 발효식품은 그 지역 고유의 균주에 의하여 독특한 맛과 향기를 낸

다고 설명되고 있지만, 옛날 오로지 특정지역에서만 특별한 맛이 나는 까닭이 그 지역 토속신의 

영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발효식품은 각 지역의 신화와 전설이 서린 음식이며 

그 지역 주민만이 그 향취를 배우고 느끼고 즐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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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 최고의 인류학자는 프랑스의 레비 스트라우스(Claude Levi-Strauss, 1909-2009)

박사이다. 인류학에 구조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열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가 100세를 넘긴 장수인이기에 더욱 유명하다.  이 분은 인류를 식품 조리방법의 차이로 분류

하였다. 날 것(The Raw)을 먹는 인류와 익힌 것(The Cooked)을 먹는 인류 두 가지이다. 날 

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연계에서 수확한 그대로 자르거나 찢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말려서 먹는 

방법이고, 익혀 먹는다는 것은 끓이고, 데치고, 굽고, 찌고, 볶는 조리 방식을 사용하여 먹는 방

법이다. 그는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인류를 날 것을 먹는 부류는 야만이고, 익힌 것을 먹는 

부류는 문명이라는 다소 과장된 정리를 하였지만 식이방법으로 인류를 구분한다는 자체가 인류

학분야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레비 스트라우스 박사가 크게 실수한 것이 있다. 즉 삭힌 

음식을 먹는 인류를 간과한 것이다. 그분은 주로 서양 사회와 뉴기니아 아프리카 등의 미개사회

를 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삭힌 음식은 바로 발효식품이다. 장기간 

음식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시작된 조리방법이지만 맛과 영양의 측면에서 차원이 다

른 음식세계를 인류에게 열어준 것이다. 

불로장생 추구를 위한 불로초의 역사적 트렌드 

1. 불로초에 대한 환상은 특정한 식품을 불로초로 기대하여 왔다

2. 불로초는 특별한 공간에서 자라는 식품으로 기대하였다.

3. 결국 불로초 추구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연금술에 의한 불로초 조제를 시도하였다.

4. 연금술에 의한 불로초 조제도 무위에 그치고 불로장생술을 기대하게 되었다.

5. 불로장생술이 도입되면서 불로초라는 특정식품의 질적 탐구에서 적절양의 식사를 통한 절

식과 소식이 도입되었다

6. 18세기가 지나며 위생과 건강이 고려된 새로운 식당이 개발되어 대중에게도 건강식의 개

념이 보급되었다.

7.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성분 또는 특정식품에 의한 불로장생 효과가 다시 주창되었

으나 논란을 야기하였다.  

8. 절식과 소식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분석되었다.

9. 특정 성분을 강화한 기능성식품이 개발되었다.

10.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 주민의 건강, 식생활, 환경 등이 고려된 Total Approach가 제기

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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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새로운건강장수식단개발의선행요건

미래사회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 필

요한 건강장수식단과 식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적 요건을 해결하여야 

한다. 

1. 고령인, 특히 초고령인에 합당한 일일영양권장량 등의 기초자료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2. 연령별 노화 상태에 따른 소화, 흡수, 대사능의 변화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3. 고령인의 활동성을 증진하고 인지능을 보존하고 면역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식단 개발에 주

력하여야 한다.

4. 고령인의 생리 상태에 합당한 식재료, 조리방법, 식품 보존 및 배식 방안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5. 특정식품이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여 집중하여서는 안되며, 고령인에 적절하게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전통사회에 전래되어온 전통 식단을 축으로 발전시켜 식생활 전반을 개선하여야 한

다. 아울러 식품의 globalization에 대응하여 전통식품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7. 지역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식단과 건강상태 및 수명연장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

어야 신뢰를 가질 수 있다.

8. 식품의 효과는 보편적 기능 개선에 있고 약품은 선택적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숙지하

여 식품 효과의 기대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9. 초고령인들이 식생활을 향유하도록 제반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야 하며 온전한 식문화를 통

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10.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또는 정부기관의 범부처적 추진체계가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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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노인식 개발 필요성과 제품화 방향
● ● ●

이미숙

한남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를 위시한 전 세계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가구의 증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역량의 저하와 경제력의 저하를 

동반하게 되는 노인의 식생활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부적절한 식생활은 영

양상태를 불량하게 만들고, 여러 질병을 악화시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바로 지금, 고령자를 위한 노인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조속히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노인식의 개발에 있어서

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특수용도 식사 개발도 중요하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가구가 독립

적 주체로서 생활할 수 있고, 건강인과 유사한 식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노인식 

즉 가정식의 개발이 매우 시급하다. 

노인식의 개발은 healthy aging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때 WHO에서 밝혔듯이 고

령화와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

은 대부분의 활동적인 노인에게 만성질병이 있다(노인에게 좋은 건강은 질병이 없다는 것이 아

니다)는 점과 같은 연령이라도 모든 노인의 건강상태가 다르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식은 (질

병이 있더라도 활동적인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이 되는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다양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공적인 노화의 전형으로 보이는, 활동적인 백세인의 식사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백세인은 주관적 건강인지율(68%)이 매우 높고, 당뇨나 고혈압 유병율(10% 이하)이 매

우 낮은 건강한 집단이었으므로 이들의 식사패턴은 한국인의 건강한 노인식의 기초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한국 백세인의 식사패턴은 쌀밥, 김치류, 나물류, 된장국류로 구성되어 있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으로 다양한 채소류와 발효식품을 이용한 식단이었다. 이러한 식단을 구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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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품들은 질병 예방효과가 높았으며, 단일식품보다 복합식품에서 건강기능성효과가 더 높아

져 (전통)식사의 형태가 건강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발효식품(된장 등 장류, 김치

류)과 해조류 섭취가 식물성식품 위주의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 주고 있었고, 

한국 전통조리법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전통식은 다양한 식품들

의 조합에 의한 건강기능성 확보, 발효에 의한 영양소의 보완, 조리법에 의한 해독 및 발암물질 

형성 방지 등의 기능을 갖는 건강균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백세인 식사를 기초로 개발해야 할 

바람직한 노인식의 조건을 제안해 보면, 1. 다양한 식품 사용 권장 / 2, 균형식(dietary 

balance) 유지 – 전통식 / 3. 다양한 채소류의 사용 적극 권장 – 특히 나물류 / 4, 발효식품(된장

류, 김치류)의 적절한 사용 / 5. 부족한 영양소(Ca, Vit B, 단백질 등)의 보충을 위한 간식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Healthy aging을 위해서는 기존의 노쇠(frailty)한 노인을 위한 

노인(환자)식의 개발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노인(질병이 있지만)을 위한 가정식의 개발이 시급하

고,  가정식은 한국의 전통식을 유지하면서 개인적 차이, 즉 건강상태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

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관련법규, 지원센터 등)과 기업의 선도적 투

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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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 약력

● ● ●

성   명   김 경 철 

소   속   테라젠이텍스 부사장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89~1995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의학사(MD.)

2003~2005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MPH.)

2005~2009 연세대학교대학원 이학박사(PhD.)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7~현 재 강남미즈메디병원안티에이징클리닉 임상과장

2013~2017 차의과대학가정의학과 조교수

2012~2012 한독유전체사업부 자문의

2012~2013 TCM 분자유전의학연구소 연구소장

2006~2008 Tufts University,Boston,USA

Genomics & Epigenetics LAB

Research Scientist

2003~2013 강서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장

2003~2004 강남세브란스병원 전임의

2000~2002 KOICA (파푸아뉴기니) 국제협력의사

1997~2000 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

1996~1997 강남세브란스병원 수련의





 

￭ ￭Ⅲ. 개인 유전체에 따른 맞춤 영양 개발

59

발제 3

개인 유전체에 따른 맞춤 영양 개발
● ● ●

김경철 

테라젠이텍스 부사장, 가정의학 전문의

2003년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성 된 이후, 불과 15여년 만에 유전체 의학은 많은 발전을 이

루어왔다. 그로 인해 개인의 유전적 소인에 맞추어 진단과 치료가 되는 미래의학 5P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개인 맞춤 의학(Personalized medicine)은 환자 개인의 특성과 체질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하여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다

른 말로 tailored medicine이라 부르기도 한다. 음식과 영양 역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대사와 

작용이 다르다. 이를 영양유전체 (Nutrigenomics)라 한다. 앞으로의 식품 산업은 유전체에 따

라 사람마다 다른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현대 의학의 또 다른 특징을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시대라고 부른다. 즉 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은 더 이상 아픈 환자가 아닌 건강한 소비자가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려 건강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특히 영양과 음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려 

할 것이다. 유전자를 통해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예측 의학 (Predictive Medicine)의 시대도 

이미 시작되었다. 예를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매가 예측이 되면 강황 (curcumin) 등을 통

해 더욱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려는 똑똑한 소비자가 늘어날 것이다. 

미래의학의 또 다른 형태로 참여의학 (Participatory Medicine)이 있는데 이는 종전에 의료

의 시혜자로만 여겨졌었던 환자가 의료의 공급자인 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

유하고 능동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 유

전체 검사 (DTC)를 통해 식품회사와 화장품회사가 함께 상품을 만들고 있고, 2019년에는 더 

많은 유전체 검사가 이 DTC에 포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이 미래의학의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정밀의학

이란 맞춤의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기존의 임상병리학에 분자 의학 기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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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함으로써 진단부터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유전, 환경, 생물학적 특성 등 환자 개인

의 조건에 맞게 실시한다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기에는 장내미생물총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

옴 데이터도 포함된다. 

이런 유전체 기술과 지식의 발전으로 식품, 영양 산업도 더욱 개인 유전체 맞춤형 제품을 만

들어낼 것이다. 나아가 음식과 영양이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연구하는 후성유전

학 (Epigenetics)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암과 치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바이오 

활성화 음식 (Bioactive food)들의 연구와 산업화가 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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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좌장 약력

● ● ●

성   명   신 동 화

소   속   (사)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61~1965 동국대학교 식품공학사

1965~1967 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 석사

1977~1981 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 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7 International society for Factional Food 조직위원장

2016~현 재 (사)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2012~현 재 식품안전컴미티 위원장

2010~2016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2010~2016 (사)한국식품산업안전협회 회장

2009~2017 식품산업진흥위원회(농림부) 위원장

2008~현 재 (사)한국장류기술연구회 회장

2008~현 재 신동화식품연구소 소장

2002~2002 (사)한국식품과학회 회장

1988~2008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1970~198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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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권 대 영

소   속   한국식품연구원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77∼1980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1981∼1983 KAIST 생물공학과

1983∼1986 KAIST 생명공학과

1988∼1989 미국 MIT 생물학과 Post-doc fellow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3∼2014 한국식품연구원 12대 원장 

2011∼현 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4∼현 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1997∼2004 숙명여자대학교 생화학과 겸임교수

1988∼현 재 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 

1986∼1988 종합식품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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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 ●

권대영

한림원 농수산학부 정회원(한국식품연구원)

미래사회의 특징은 산업경제의 틀을 벗어나서 초고령화사회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의 진입이다. 산업경제의 효율성을 벗어나 인간의 행복 중심의 생활경제시대가 도래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즉 모든 생활 경제의 필요 속에 산업 생산이 뒤 따라 가게 된다고 한다. AI 등 

핵심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전까지 단순 초고속 계산을 바탕으로 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를 뒀던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벗어나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더욱 깊게 분석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사고가 가능하면서 생산성이 아닌 

인간의 개개인의 생활과 관계되는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할 부분이다. 4차산업혁명이 

제1차 생활혁명이 될 것이기 식품산업이 생활과 소비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식

품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될 것이다. 미래의 식품산업이 4차 산업혁명과 

가장 관계가 깊다. 4차산업 혁명을 3D프린팅, 스마트팜, 자율주행 등 아직도 자동화된 자율 생

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4차산업혁명을 생산혁명으로만 잘못 이해하는 

데 기인한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감정적인 판단에 작용

하는 것이 다수이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AI 등은 빅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딥 러닝 기술로 

개인화된(Personalized) 서비스, 제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곧 생산성이 아닌 ‘삶’ ‘라이프스타

일’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 맞춤형 식품을 서비스 할 때 머신 러닝을 통해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얻어 

정확하게 예측하고, 딥 러닝을 통해 개인의 건강한 삶에 다른 위한 행동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특히 노는 스타일과 먹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식품이 아닌 

맞춤형 생활습관 특히 식생활습관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개인화 인간 중심인 미래 초고령화 시대

에 중요한 식생활과 식품이다. 변하지 않은 개인의 유전자에 기인한 맞춤형식품은 정형화된 데

이터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생활습관과 식생활 습관에 따라 변하는 후성유전학과 마크로비옴

과 관련된 데이터를 파악하여 개발된 맞춤형식품은 비정형 데이터로서 매우 중요한 빅데이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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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이러한 비정형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식품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박상철 교수님

께서 평상시에 이야기 해주신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것은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국가 재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데,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은 개인이 담당하여야 하

기 때문에 생활습관과 관련된 개인 맞춤형 식품의 개발은 100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생활경제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

요하고 개인별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러기 위하여는 정확하고 살아 있는 빅데이타가 창출되고 얼마나 동시에 정확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빅데이터 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농식품 

연구사업이 개발과 생산에만 관심이 있는 데 이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매

우 잘못된 정책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해들이 식품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부분

이 많다. 잘못된 지식이 남용되고 있는 식품 분야에서 이러한 오류를 없애거나 줄이는 노이즈 

리덕션(Noise Reduction)에 식품 전문가와 정부가 힘써야 한다. 정부 R&D 활동도 이제까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만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새로운 데이터 창출

과 노이즈 리덕션을 위한 연구 활동인 R&S(Research & service)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 맞춤형식품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포텐셜이 높다. 오래된 농경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하는 음식이 매우 다양하고 만들어 먹는 형식도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매우 다양하게 요구되는 맞춤형식품요구도 대응하기에 우리나라 식품이 매우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AI 시대에 매우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

는 확률이 높고 또한 세계적으로 맞춤형식품이 잘 발발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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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   명   김 연 정

소   속   대상(주) 식품연구소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2007 일본여자 대학

인간생활학부 

생활환경학 전공

박사(학술)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3~현 재 대상(주) 식품연구소 차장, 선임연구원

2007~2013 니이가타 대학 농학부 객원연구원

2007~2013 니이가타 산업창조기구(JST산학) 선임연구원

2007~2008 일본여자 대학 가정학부 학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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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 ●

김연정 

(주)대상 식품연구소 차장

QOL(Quality of life)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 

100세 맞춤형 제품 개발 필요

수명연장, 출산율 감소,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로 인한 세계인구의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되

고 있다. 국내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고

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으로써 향후 고령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들어 이미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미래 유망 산

업으로 실버 마켓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용식품으로 연화식품 및 영양강화

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친화 식품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과 혼재되

어 있거나 환자식 혹은 유동식의 형태로 제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 

실버 마켓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유동식을 중심으로 분말식, 점도증진제 및 푸딩 등의 시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환자 치료 개념의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소비자인 고령자에게는 

예전 본인의 섭식습관에 따른 저작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

능이 부여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식품 물성의 변화는 시각적으로 좋지 않고 맛도 없어 식욕을 유발시키지 못하여 식욕감퇴를 

야기하고 그 결과, PEM(Protein-energy malnutrition)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먹는 즐

거움의 QOL(Quality of life)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의 자립

적 생활정도와 건강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첫째는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건강

한 노인(Active Seniors), 둘째는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인(Active 

Seniors in Risk), 셋째는 자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Non-Active 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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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식생활을 분석한후 맞춤형 제품 개발을 제안했다(식품저널, 2018.5.4). 이에 따라, 기존 

죽형태의 환자식 개념을 넘어서 식재료 본연의 맛과 형상 및 영양소를 유지, 예방하면서 고령자

의 건강상태에 맞춰 저작과 삼킴 기능 등이 적용된 미래형 친 고령자용 식품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서둘러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친화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 분야와 식품을 분리하여 개별적인 정책 

및 기준을 마련할 경우, 해당 시스템은 고령친화적 기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통합

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의료비의 증가이다. 가정

에서도 건강하게 예방차원에서 영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부･학계･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식품의 물성기준 마련과 고령자의 자립적 생활

정도와 건강수준을 구분한 맞춤형 제품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지금의 HMR제품군에 

고령자의 QOL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령친화식품군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대비한 제

품 개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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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박 현 진

소   속   한림원 농수산학부 정회원 2014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83 고려대학교 학사

1991 University of Georgia 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2 한국포장학회 부회장

2011 한국식품과학회 간사장

2008 유산균바이오테라피연구회 회장

2008~현 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학과장

2005∼현 재 고려대학교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소장

1993~2011 Clemson Univ. 포장학과 겸임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7~2008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93~1997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1991~1993 Clemson Univ. 공과대학 

농생물공학과

연구원겸 조교수

1992 한국식품과학자회 북미지부 지부장

1985~1987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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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 ● ●

박현진

한림원 농수산학부 정회원(고려대학교)

‘인체 기능약자(노인 및 환자)용 특화식품 필요성과 

개발방향’

1. 고령친화식품의 개발 방향이 중요

농식품부는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안’에서 미래 먹을거리로 고령친화

식품을 선택했고, 이는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정부가 고령친화식품을 미래식품으로 육성한다

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고령친

화식품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없다. 다만, 해당 식품이 어떠한 형태와 기능

을 갖고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맞추어 기

존의 단순 유동식, 두부, 젤리 등과 같은 저작연하식품이 아닌 칼슘, 비타민, 나이아신 등 고령

자들에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소재 가공기술과 가정편의식 트렌드에 맞추어 개인 맞

춤형 식품, 냉동식품 및 완제품, 단체급식용 반가공식품 등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2. 복합기능 All In One Foods 형태의 개발 필요

기존 고령자와 비교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신(新) 고령자 수가 급증하고 건강에 대한 높은 관

심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유동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맛의 음식을 즐기고 도전하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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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해졌다. 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저하

는 생리적⦁정서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현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차원적 요구

를 충족하기 위하여 복합기능을 갖는 식품개발이 필요하다. 즉, 경도를 충분히 낮춰 섭취 난이

도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식품의 형상과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더 나아가 원하

는 형태와 성분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All In One Foods 형태의 차세대 고령친화식품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3. 고령 대응 개인맞춤형 차세대 식품가공기술 필요

현대과학의 괄목할만한 발전으로 개인의 영양 필요량을 산출함에 있어 유전적 특성에 따라 

영양소에 반응하는 차이까지 고려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진단 기술과 헬스케어시

스템의 발달로 개인의 유전자에 기초를 둔 궁극적인 개인맞춤형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플렛폼 자체는 이미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이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와 정량적인 수

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족하는 음식을 공급받기란 보통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

이에 영양성분을 자유롭게 배합하고 식품 종류간의 구성 비율을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3D 푸드 프린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재료로 채워진 캡슐을 교체하고 조합하는 것만으

로도 손쉽게 개개인의 영양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상용모델 

프로토타입을 거의 완료하고 헬스케어 알고리즘과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업체들도 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3D 

푸드 프린터의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종합의견

고령친화식품은 예방적 건강관리도구 중 하나로서 연하곤란이나 저작곤란 증상이 다발하는 

노년기의 건강유지와 질병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일본 의존적 고령친화

식품 개념에서 탈피한 한식 기반 고령친화식품의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개인맞춤형 고령친

화식품 개발에 집중하여 의료비 등 국가 지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초기단계인 

국내시장에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차원적 요구에 대응하

기 위한 신(新)식품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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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이 철 호

소   속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63~1967 고려대학교 농화학(학사)

1970~1971 덴마크 Malling 농업학교 Diploma

1971~1975 덴마크 왕립농과대학 식품저장학(Ph.D)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0~2011 UN식량농업기구(FAO) Consultant

2010~2013 한국인정원 식품안전미래포럼 위원장

2010~현 재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2010~현 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06~200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2004~2009 한국국제생명공학회(ILSI Korea) 회장

2003~현 재 국제식품과학기술한림원(IAFoST) 정회원

1999~현 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1996~2010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교수

1979~1996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1975~1979 미국M.I.T.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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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한림원 농수산학부 종신회원(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체질별 맞춤식품의 중요성과 연구 방향

100세 건강을 위한 맞춤식품 개발에 관한 논의에서 흔히 거론되는 것은 불로초에서부터 장

수촌 식단까지 다양한 방법론과 영양학적 균형식, 소화흡수율의 증진, 저작 조직감의 조정, 기

능성 식품 등 일반적인 사항들이다. 그러나 맞춤식품에 관한 동의학적 전통 식사법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한국의 전통식사법에는 체질에 따른 식품의 선택과 섭취방법이 있

으며 이것은 중국이나 일본의 전통식사법에 없는 한국 특유의 섭생이론이다. 

고종 31년(1894년) 함흥의 개업의 이제마(李濟馬)가 저술한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에는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사상의학설(四象醫學說)이 제시되어 있다. 이제마

는 사람의 체질, 체성 등에 따라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즉 사상으로 분류하고, 이 사

상의 차이에 따라 같은 병이라도 치료법이 달라지며, 사상의학에 의한 식이요법을 강조하고 있

다. 이제마는 사상을 분류, 정의하는 방법으로 장기(폐, 간, 비장, 신장)의 대소로 구분하였으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사상의학은 동의학의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그 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

고 응용되었다. 사상의학의 가장 어려운 점은 개인의 체질 분류를 정확하고 재현성 있게 판정하

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제마는 주로 진맥으로 분류하였으나 이것은 후대에 제대로 전수되지 

못하였고 주로 체형과 성격 등 문진으로 판단하지만 정확하지 않다. 태양인은 남성적이며 근육

질이고 진취적이며, 태음인은 체구가 크고 여성적이며 조용하고 소극적이다. 소양인은 체구가 

작고 외향적이며 활동적이며, 소음인은 체구가 작고, 내성적이며 자발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분류한다. 경희대 연구팀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문진시스템(QSCC)을 개발하여 체질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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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명복 교수는 O-ring test를 개발하여 개인의 체질

을 분류하고 체질별로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구분하였다.  

체질 분류가 정확하지 못하고 재현성이 떨어지는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많

은 사람들이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고 있다. 고려대학교 본인의 연구실에서 수년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20-60세 남녀 839명)의 90%가 사상의학에 대해 알고 있었

으며, 88.4%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45.5%는 자신의 체질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한의사

(23%)나 문진(12%)에 의해서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체질별 음식 섭취에 대해 학계는 분류 방법의 재

현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마커유전자를 이용하여 체질을 분류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한의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한의사의 진맥과 문진법(QSCC II)에서 동일한 

체질 분류를 받은 학생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항산화성, 면역반응, ATP 합성, 단백질 분해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Cytochrome p450 2D6, 2C9, IA2, SOD2 유전

자들이 사상체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SNP distribution pattern이 사상 

체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사상체질을 유전자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상체질론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 영양유전체학(nutrigenomics)으로 설명이 가능해 지고 

있다. 개인의 유전자 구성에 따라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영양유전학

(nutrigenetics)의 개념은 다름 아닌 사상체질론을 말하고 있다. 유전자분석을 통해 재현성이 

있는 체질분류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수천 년간 인체실험을 통해 축적해온 체질별 음식의 

보고를 열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실험 오차를 줄이고 과학적 입증을 위한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상의학은 100세 건강을 위한 맞춤식품의 개발

에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며 우리가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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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유전자분석 연구를 통한 뉴트리제네틱스와 전통 사상체질론의 연결 

인용문헌:  Lee, C. H. (2007) Harmonization of Eastern and Western health knowledge; 

Nutrigenetics and Sasang Typology, Foo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13(2):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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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약력

● ● ●

성   명   채 수 완

소   속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1.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및  학 위

1972~1978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학사

1979~1981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약리학/석사

1981~198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약리학/박사

 2.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2017~현 재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부회장

2016~2017 ISNFF 2017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2016~현 재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공동대표

2013~현 재 미국 메릴랜드주 한국무역통상부 자문위원

2009 대한약리학회 회장

2007~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식품심의위원회･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2007~2008 한국생물물리학회 회장

2006~현 재 전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임상시험센터

센터장

2004~현 재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2000~2002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및 보건대학원 의과대학장,보건대학원장

1982~현 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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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완

전북대학교 교수

인체기능약자(노인 및 환자)용 특화식품 

필요성과 개발 방향

1. 고령친화식품의 필요성

2016년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14%를 넘어가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5세 이상에서 당뇨 유병률이 30%이상이고 당뇨병 전단계가 25%로 나타나 인구 절반 이상

이 당뇨병과 관련되어 있다. 노인에게서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병 등 식생활 원인과 관련된 

질병 유병률이 89.2%에 이르고, 2개 이상 복합질환을 가진 환자도 75%정도이다(조선일보 

2017. 02. 09). 고령자에서 나타내는 만성질환은 대부분이 비감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NCDs))으로써 식생활에 기인한 metabolic inflammation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

으며,  현재의 기존 전통의학으로 치료나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의 하나로 노인진료비

는 2015년 25조원으로 6년 사이 78%로 급증하였다(조선일보 2017.03. 07). GDP 대비 경상

의료비가 2010년 6.5%에서 2016년 7.7%로 18%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OECD국가 

2.27%와 비교 시 8배나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조선일보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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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식에 필요한 영양 성분

2016년에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에서 칼로리 부족률이 남

자 28.9%, 여자 40.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macronutrient(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가 감소할 경우,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른 micronutrient(비타민과 무기질)영양소의 부족

도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단백질의 경우  남자는 30.1%, 여자 49.7%가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 남자 59.6%, 여자 63.4%로 나타나 지방섭취의 부족비율이 더 높았다. 65세 이하에서

는 저단백질 섭취를 할 경우, 총 사망률, 암 사망률 및 당뇨 사망률을 낮게 할 수 있으나 만 65

세 이상 에서는 저단백섭취를 할 경우, 당뇨 사망률을 낮출 수는 있으나, 총 사망률과  암 사망

률은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65세 이상에서는 고단백 식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ell metabolism, 4 March 2014). 한국인 65세 이상 인구에서 영양소 중 비타민 A의 부족

률은 79~83%, 리보플라빈의 부족률은 65~67%, 비타민 C는 52~55% 및 칼슘의 경우 

77~88%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65세이상 인구를 위한 복합기능 All In One 

foods에 이런 필수 영양성분의 추가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에서 골다공

증이 심해지므로 칼슘 섭취와 함께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와 보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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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탁토론회는...

● ● ●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과학기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토론 

행사입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100여회에 걸쳐 초중등 과학교육, 문･이과 통합문제, 

국가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문제는 물론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방안, 

광우병의 진실, 방사능, 안전 방제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현안문제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하여, 한림원 석학들을 비롯해 

산･학･연･정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결과는 책자로 발간, 정부, 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료를 제공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한림원탁토론회 개최실적 (1996년 ∼ 2018년)❚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1 1996.  2. 22. 초중등 과학교육의 문제점 박승재

2 1996.  3. 20. 과학기술분야 고급인력의 수급문제 서정헌

3 1996.  4. 30. 산업계의 연구개발 걸림돌은 무엇인가? 임효빈

4 1996.  5. 28. 과학기술 행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박우희

5 1996.  7.  9. 연구개발 평가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강계원



￭ ￭ 제127회 한림원탁토론회 ‘건강 100세를 위한 맞춤 식품 필요성과 개발 방향’

108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6 1996. 10.  1.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김훈철

7 1996. 11.  4. 21세기 과학기술비전의 실현과 정치권의 역할 김인수

8 1997.  2. 25. Made in Korea, 무엇이 문제인가? 채영복

9 1997.  4.  2. 산업기술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진주

10 1997.  6. 13. 대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장수영

11 1997.  7. 22. 대학원 과학기술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욱

12 1997. 10.  7. 과학기술 행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김광웅

13 1998.  1. 22. IMF, 경제위기 과학기술로 극복한다. 채영복

14 1998.  3. 13.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
김호기, 김영대,

이인규, 박금일

15 1998.  5. 29. 국민의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강창희

16 1998.  6. 26. 정보화시대의 미래와 전망 배순훈

17 1998.  9. 25. 과학기술정책과 평가제도의 문제 박익수

18 1998. 10. 28. 경제발전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의 역할 김상하

19 1999.  2. 12. 21세기 농정개혁의 방향과 정책과제 김성훈

20 1999.  3. 26.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 이규성

21 1999.  5. 28. 과학기술의 새천년 서정욱

22 1999.  9. 10. 신 해양시대의 해양수산정책 발전방향 정상천

23 2000.  2. 10. 21세기 환경기술발전 정책방향 김명자

24 2000.  4. 14. 경제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역할 김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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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00.  6. 16. 과학･기술방전 장기 비전 임  관

26 2000.  9. 15. 국가 표준제도의 확립 김재관

27 2000. 12.  1. 국가 정보경쟁력의 잣대: 전자정부 이상희

28 2001.  5.  4
환경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개발전략

박원훈, 류순호, 문길주,

오종기, 한무영, 한정상

29 2001.  7. 18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의 영향 임관, 명효철, 장수영

30 2001.  9. 21 산업계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공학교육의 방향 임관, 한송엽

31 2001. 10. 31 적조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홍승룡, 김학균

32 2001. 12.  5 광우병과 대책 김용선, 한홍율

33 2002.  7. 19 첨단기술 (BT,ET,IT,NT)의 실현을 위한 산업화 대책 한문희, 이석한, 한송엽

34 2002.  9. 13 우리나라 쌀 산업의 위기와 대응 이정환, 김동철

35 2002. 11.  1 생명윤리 - 과학 그리고 법: 발전이냐 규제냐? 문신용, 이신영

36 2003.  3. 14 과학기술분야 졸업생의 전공과 직업의 연관성 조황희, 이만기

37 2003.  6. 18 국내 농축산물 검역현황과 발전방안 배상호

38 2003.  6. 27 대학과 출연연구소간 연구협력 및 분담 정명세

39 2003.  9. 26 그린에너지 기술과 발전 방향 손재익, 이재영, 홍성안

40 2004.  2. 20 미래 고령사회 대비 국가 과학기술 전략 오종남

41 2004. 10. 27 고유가시대의 원자력 이용 정근모

42 2004. 12.  7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국내 고추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박재복

43 2005.  9. 30 과학기술윤리 송상용, 황경식, 김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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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05. 11. 25 과학기술용어의 표준화 방안 지제근

45 2005. 12.  1 융합과학시대의 수학의 역할 및 수학교육의 방향 정근모, 최형인, 장준근

46 2005. 12. 15 해양바이오산업, 왜 중요한가? 김세권, 김동수

47 2006. 11.  7 첨단과학시대의 교과과정 개편방안 박승재

48 2006. 12. 22 과학기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 설성수

49 2007.  6. 29
선진과학기술국가 가능한가? - Blue Ocean을

중심으로
김호기

50 2007. 11.  9 우리나라 수학 및 과학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도한, 이덕환

51 2008.  5.  9 태안반도 유류사고의 원인과 교훈 하재주

52 2008.  5.  8 광우병과 쇠고기의 안전성 이영순

53 2008.  6.  4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외 발생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재홍

54 2008. 10.  8
High Risk, High Return R&D,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호기

55 2008. 11. 11 식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환

56 2008. 12. 11 초중고 수학 과학교육 개선방안 홍국선

57 2008. 12. 17
우리나라 지진재해 저감 및 관리대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정방

58 2009.  2. 19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 전략 김영민

59 2009.  3. 31
세계주요국의 나노관련 R&D 정책 및 전략분석과 

우리의 대응전략
김대만

60 2009.  7. 20 국가 수자원 관리와 4대강 심명필

61 2009.  8. 28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및 정책 방향 송기찬, 전봉근

62 2009. 12. 16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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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10.  3. 18 과학도시와 기초과학 진흥 김중현

64 2010.  6. 11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현황과 과제 정선양

65 2011.  2. 28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기초과학진흥 민동필, 이충희

66 2011.  4.  1 방사능 공포, 오해와 진실 기자회견

67 2012.  11. 30
융합과학/융합기술의 본질 및 연구방향과 국가의

지원시스템
이은규, 여인국

68 2013.  4. 17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거는 기대와 희망 문정인

69 2013.  6. 11 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철호

70 2013.  7.  9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원로의 역할과 의무 이원근

71 2013.  7. 22 대학입시 문･이과 통합, 핵심쟁점과 향후 과제는? 박재현

72 2014.  1. 17 국가안보 현안과제와 첨단과학기술 송대성

73 2014.  3.  4 융합과학기술의 미래 – 인재교육이 시작이다 강남준, 이진수

74 2014.  5.  9 과학기술연구의 새 지평 젠더혁신 이혜숙, 조경숙, 이숙경

75 2014.  5. 14 남북한 산림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일 방안은? 김호진, 이돈구

76 2014.  5. 22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이공래, 정선양

77 2014.  5. 29 재해･재난의 예방과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이원호, 윤정방

78 2014.  6. 10 벼랑 끝에 선 과학･수학 교육 정진수, 배영찬

79 2014.  6. 14 문학과 과학, 그리고 창조경제 정종명, 최진호

80 2014.  6. 25 ‘DMZ세계평화공원’과 남북과학기술협력 정선양, 이영순, 강동완

81 2014.  7. 24 국내 전통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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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4.  9. 17 ‘과학기술입국의 꿈’을 살리는 길은? 손경한, 안화용

83 2014.  9. 30 한국 산업의 위기와 혁신체제의 전환 이 근

84 2014. 11. 14
경제, 사회, 문화, 산업 인프라로서의 사물인터넷 

(loT): 그 생태계의 실현 및 보안방안은?
김대영, 김용대

85 2014. 11. 28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나아갈 길은? 미래식품

과 건강
권대영

86 2014. 12.  5
창발적 사고와 융합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 방안
허석준, 이기원

87 2015.  2. 24 구제역･AI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김재홍

88 2015.  4.  7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수학 수능개혁 이덕환, 권오현

89 2015.  6. 10 이공계 전문가 활용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건우, 정영화

90 2015.  6. 25 남북 보건의료 협정과 통일 준비 신희영, 윤석준

91 2015.  7.  1 메르스 현황 및 종합대책 이종구

92 2015.  7.  3 ‘정부 R&D 혁신방안’의 현황과 과제 윤헌주

93 2015.  9. 14 정부 R&D예산 감축과 과학기술계의 과제 문길주

94 2015. 10. 23 사회통합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선양, 송위진

95 2015. 11.  4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 발전방안 이향기, 박수철, 곽상수

96 2015. 11.  9 유전자가위 기술의 명과 암 김진수

97 2015. 11. 27 고령화사회와 건강한 삶 박상철

98 2015. 12. 23
따뜻한 사회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국내외 적정기술을 중심으로
박원훈, 윤제용

99 2016.  2. 29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산업 혁신방안은? 이동수, 송일열, 유회준

100 2016.  4. 18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 50년의 도전과 대응 김도연



 

￭ ￭한림원탁토론회 개최내역

113

회수 일   자 주   제 발제자

101 2016.  5. 19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김동술, 박기홍

102 2016.  6. 22 과학기술강국, 지역 혁신에서 답을 찾다 남경필, 송종국

103 2016.  7.  6 100세 건강과 장내 미생물 과학! 어디까지 왔나? 김건수, 배진우, 성문희

104 2016.  7. 22 로봇 기술과 미래 오준호

105 2016.  8. 29 융합, 융합교육 그리고 창의적 사고 김유신

106 2016.  9.  6 분노조절장애,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나? 김재원, 허태균

107 2016. 10. 13 과학기술과 미래인류 이광형, 백종현, 전경수

108 2016. 10. 25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젠더혁신의 역할 이우일, 이혜숙

109 2016. 11.  9 과학기술과 청년(부제: 청년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 이영무, 오세정

110 2017.  3.  8
반복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류영수, 박최규

111 2017.  4. 26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체계 김승조, 민경찬

112 2017.  8.  3
유전자교정 기술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김정훈

113 2017.  8.  8 탈원전 논란에 대한 과학자들의 토론
김경만, 이은철,

박홍준

114 2017.  8. 11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바란다 정선양, 안준모

115 2017.  8. 18 ICT 패러다임을 바꿀 양자통신, 양자컴퓨터의 부상
허 준, 최병수,

김태현, 문성욱

116 2017.  8. 22 4차 산업혁명을 다시 생각한다 홍성욱, 이태억

117 2017.  9.  8 살충제 계란 사태로 본 식품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이향기, 김병훈

118 2017. 11. 17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정책입법 및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박형욱, 양승우,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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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017. 11. 28 여성과기인 정책 업그레이드 민경찬, 김소영

120 2017. 12.  8 치매국가책임제, 과학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김기웅, 묵인희

121 2018.  1. 23 항생제내성 수퍼박테리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정석훈, 윤장원, 김홍빈

122 2018.  2.  6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의 발생원인과 환자안전 

확보방안

최병민, 이재갑, 임채만, 

천병철, 박은철

123 2018.  2. 27
에너지전환정책, 과학기술자 입장에서 본 

성공여건
최기련, 이은철

124 2018.  4.  5 과학과 인권
조효제, 민동필, 이중원, 

송세련

125 2018.  5.  2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수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권오남, 박형주, 박규환

126 2018.  6.  5
국가 R&D 혁신 전략 - 국가 R&D 정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계 의견 -
류광준, 유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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